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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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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강박적 성행동의 위험도 COVID-19 확산 후 증가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강박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성인

참여자 404명(여성 225명, Mage=45.01, SDage=13.54)을 모집하여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COVID-19 심리적 고통은 강박적 성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상

호작용효과 분석 결과는 강박적 성행동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의 영향이 부정적 정서신

념과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한 경우에만 강박적 성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충동성이 높은 조건

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결과는 팬데믹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취약성이 상승한 상황에서

정서와 인지, 성격 특질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강박적 성행동을 예측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안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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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심각한 사회경

제적 손실(예, 초과 사망, 산업 침체, 교역 축소,

가계경제 악화 등)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Keni, Alexander, Nayak, Mudgal, &

Nandakumar, 2020; McKibbin & Fernando, 2021;

Shiels et al., 2021),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충동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Bahk et al., 2020; Shah, Mohammad, Qureshi,

Abbas, & Aleem, 2021). 이에 많은 국가에서 민

관이 협력하여 팬데믹 기간에 위험이 증가한 정

신건강 문제들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Goldman et al., 2020; Li

et al., 2020). 한국도 마찬가지로, COVID-19 관련

요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꾸준

히 발표되며 정부 및 학계의 대응 전략이 모색되

고 있다(박경우, 장혜인, 2021b; 보건복지부, 2021;

최설, 2021).

병적 성행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취약성 역시

COVID-19와 함께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inclair et al., 2021). 병적 성행동이 만성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임상 용어로는 성중독(Sex

addiction), 성욕과다증(Hypersexuality),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CSBD) 등이 사용되는데(Kafka, 2010a;

Kraus, Voon, & Potenza, 2016),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지난 1월

부터 발효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진단지

침을 수록하면서 이를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하였

다(Grant et al., 2014).

강박적 성행동 장애(이하 CSBD) 환자는 부

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성적 충

동과 욕구로 인하여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WHO, 2021), 일상 기능 및 생산성 저하(Kraus

et al., 2018),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나 기타 성병을 비

롯한 질병에의 위험 노출(Kafka, 2010b; Yoon,

Houang, Hirshfield, & Downing, 2016), 우울증과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 등 다른 정신건강 문제

의 취약성 증가(Ballester-Arnal, Castro-Calvo,

Giménez-García, Gil-Juliá, & Gil-Llario, 2020;

Siu-ming, Phyllis, Cherry, Kwok, & Lau, 2019),

부부 갈등(Kafka, 2010b), 성범죄 관여(Efrati,

Shukron, & Epstein, 2019; Kingston & Bradford,

2013) 등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인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증상이 한번

심화되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고 완

화되더라도 쉽게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Kafka, 2010a; Kaplan & Krueger, 2010), 지금처

럼 사회 전반적 우려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위험

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개입하는 작업이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

CSBD나 다른 병적 성행동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가 그동안 매우 부족하였던 까닭에(박경우, 장

혜인, 2021a; Grubbs, Grant et al., 2020),

COVID-19 확산 전후의 CSBD 유병률이나 증상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성행동과 관련한 몇몇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한국에서도 CSBD

위험성을 심화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경찰청(2021)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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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성범

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3,537건, 2020년 21,717건

으로 대다수 유형에서 팬데믹 전과 발생 건수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나, 풍속범죄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하는 경우가 잦은 성범

죄는 2019년 2,172건에서 2020년 4,6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독포럼(2020) 조사 결과에

서는 CSBD의 주요 행동 양상 중 하나인 음란물

사용의 빈도 및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한국 성인들

사이에서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병적 성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성범죄자의 비중

은 한정적이며(Kingston & Bradford, 2013) 음란

물 사용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Grubbs, Lee, Hoagland, Kraus, & Perry, 2020).

CSBD 진단의 핵심은 과도한 사용보다 조절의 어

려움과 부정적 결과 경험에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

도 상기한 자료들은 작금의 상황이 온라인 성행동

(예, 사이버섹스, 음란물 사용 등)을 중심으로

CSBD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연구들 역시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상의 성행동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Lehmiller, Garcia,

Gesselman, & Mark, 2021; Mestre-Bach, Blycker,

& Potenza, 2020),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 여겨진다

(Banerjee & Rao, 2021; Ibarra et al., 2020). 특히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보급률이 OECD 최고 수준

으로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익숙해

져 있기에(OECD, 2021), COVID-19 확산 이후 더

욱 많은 사람이 온라인 성행동에 매진하고 병적인

형태(즉, 강박적 성행동)로까지 발전하였을 수 있

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팬데믹이 이어지는 와중에 사회 여러 측

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만큼(Gössling, Scott, &

Hall, 2020), 정신건강 악화의 심리사회적 원인도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여기에는 전술한 사회적 거

리두기 및 비대면 문화 확산과 관련한 외부 활동

과 대인관계의 축소(de Lima et al., 2020;

Killgore, Cloonan, Taylor, & Dailey, 2020), 직업

적 불안정성 및 가계 부담 증가(Hertz-Palmor et

al., 2021; Witteveen & Velthorst, 2020), 방역 투

입인력의 업무 가중(Connor et al., 2020) 등이 포

함된다. 본 연구자들은 이 중에서도 심리적 고통

(psychological distress)에 주목하였다. 심리적 고

통은 상기한 요인들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고

(McGinty, Presskreischer, Han, & Barry, 2020;

Liu, Heinzel, Haucke, & Heinz, 2021; Walton,

Murray, & Christian, 2020),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자체로 인해서도 유발되곤 한다

(Mohammed et al., 2015; Qiu et al., 2020;

Schwerdtle, De Clerck, & Plummer, 2017). 실제

로 많은 이들이 COVID-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건

강 문제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Bahk et al., 2020; Megalakaki et al., 2021).

COVID-19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하

COVID-19 심리적 고통)은 강박적 성행동(이하

CSB)에도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

구들은 심한 스트레스나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CSB에 몰두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혁진, 이수정, 2014; Engel et al., 2019; Odlaug

et al., 2013), 이와 같은 기제가 COVID-19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까닭이다. 더구

나 반복적인 CSB는 역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214 -

할 수도 있기에(Kraus et al., 2018), 팬데믹 기간

중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하고 그 영향으로

CSB에 빠져든 개인들은 이것이 다시금 심리적 고

통을 초래함으로써 증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의 굴레에 빠져들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COVID-19 심리적 고통이 실제로 CSB를 증가시

키는지 확인하고 그 관계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위험군을 식별하는 작업은, CSB가 임상적 수준

(CSBD)까지 이르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들을 조기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에 대한 신

념(beliefs about emotions)의 조절효과에 주목하

였다. 정서에 대한 신념은 메타인지 이론에 바탕

을 둔 개념으로(Manser, Cooper, & Trefusis,

2012), 정서적 경험이나 그 원인, 예상되는 결과,

자기개념에의 함의 등에 대한 도식(schema)을 가

리킨다(Edwards & Wupperman, 2019). 이러한

정서신념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대처 양식

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

다(Manser et al., 2012; Predatu, David, &

Maffei, 2020). 특히, 정서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

이 부적응적일뿐더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고 믿는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

누르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 들기 쉬운

데(Campbell-Sills, Barlow, Brown, & Hofmann,

2006; Sydenham, Beardwood, & Rimes, 2017), 이

는 되려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하고 장기화시키곤

한다(Barr, Kahn, & Schneider, 2008; Oldershaw

et al., 2012; Wenzlaff & Wegner, 2000). 이러한

유형의 신념은 흔히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 또

는 부정적 정서신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박가현,

김시형, 이동훈, 2020; Tran & Rimes, 2017).

성행동에의 과도한 몰두 역시도 부정적 정서로

부터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Giugliano, 2006),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개인

들이 심리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해롭지만 손쉬운’ 대처 방안으로 고

려될 여지가 있다(Lew-Starowicz, Lewczuk,

Nowakowska, Kraus, & Gola, 2020). 더구나 몇

몇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행동을 반

복할 경우 병리화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Laier & Brand, 2017; Wéry &

Billieux, 2016).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높은 부정적 정서신념

이 CSB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종의 선로전환기

이자 강화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다. 부정적 정서신념이나 회피적 대처 양식이 정

서와 문제성 행동(예, 섭식 문제, 인터넷 과의존)

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확인한 여러 연구

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Cheng et al.,

2015; Oldershaw et al., 2012; Sulkowski,

Dempsey, & Dempsey, 2011). 더군다나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Moon et al., 2018)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 표현이

지양되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서구권보다 부정적

정서신념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한다(박가현 등, 2020; 최해연, 민경환, 2005). 이를

고려하면 부정적 정서신념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

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Bahk et

al., 2020; Daly & Robinson, 2021) 한국의 문화특

수적인 CSB 발현 경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기한 요

인들 간의 관계만으로는 부정 정서로부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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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수단 중 하필이면 CSB가 발달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impulsivity)에서의 개인

차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 높은 충동성은 충동조절장애나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의 공통된 소인이며, 이

외에도 다양하고 부적응적인 위험감수 행동을

설명하는 초진단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Coskunpinar, Dir, & Cyders, 2013; Cyders,

Coskunpinar, & VanderVeen, 2016; Kale, Stautz,

& Cooper 2018). 병적 성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에 따라 충동성 하위요인들의 영향에 일부

차이가 보고되기는 하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CSB

에 몰두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Bőthe et al., 2019; Zapolski, Cyders, &

Smith, 2009; Zsila, Bőthe, Demetrovics, Billieux,

& Orosz, 2020). 충동성이 높은 개인들은 행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즉각적이고 빠른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에 높은

선호를 나타내며(Martin & Potts, 2009), 상기하였

다시피 CSB는 그러한 행동의 일례일 수 있다

(Lew-Starowicz et al.,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충동성은 부정적 정서신념을 지닌 개인들이 정서

적 어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행동적 대안을 고

르는 과정에서 근시안적 편향을 발생시킴으로써

CSB가 지닌 유인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

향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조건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충동성이 높은 조건

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

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Brand, Young, Laier, Wölfling과

Potenza(2016) 및 Brand 등(2019)이 제안한 개인-

정서-인지-집행 상호작용(Interaction of Person-

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모형

(Brand et al., 2016, 2019)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

하게 설명될 수 있다. I-PACE 모형은 물질사용장

애와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적 및 신경과학적 이

론을 결합하여 CSB와 같이 중독성으로 분류되는

행동의 발현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중독성 행동의 기저에 있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성화

단계에 따라 각 요인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변화하나, 어느 단계에서든 내부 또는 외부의

촉발 자극이 고유한 취약성(P)을 가진 개인의 정

서적(A), 인지적(C) 반응을 유발하여 중독성 행동

으로 이어지며, 실행기능/억제통제 능력(E)이 그

경로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가정

한다. 같은 맥락에서, COVID-19 팬데믹이라는 상

황 요인에 의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은 정서 경험

에 대한 인지적인 신념과 상호작용하며 CSB를

촉발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

며 높은 충동성이라는 성격 특질을 나타내는 개

인들에게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실행기능의 개인차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으

나, 그럼에도 위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팬데믹 기

간 중 한국인의 CSB 발현에 관여하는 다양한 측

면의 요인들과 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COVID-19 팬데믹 기간의 병적 성행동을 주제

로 한 선행연구들은 현상적인 이해나 환경적 위

험요인 탐색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Mestre-

Bach et al., 2020; Sinclair et al., 2021), 임상적

개입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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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나마도 국내에

는 이뤄진 연구가 없기에 여러 위험신호에도 불

구하고(경찰청, 2021; 중독포럼, 2020) 한국인에게

적합한 위험군 선별 및 대응 전략 설계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CSB에 영향을 미

치는 기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현 팬데믹 뿐

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

는 참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할

수록 강박적 성행동이 심할 것이다.

가설 2. COVID-19 심리적 고통과 강박적 성행

동의 관계는 부정적 정서신념과 충동성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부정적 정서신념이 높은 조

건에서 COVID-19 심리적 고통이 강박적 성행동

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조절효과는 충동성

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패널을 모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6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거나 유사한 문항에서 응답의 일관성

이 낮았던 참여자를 제외한 404명이 분석에 포함

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9∼69세였으며(Mage=45.01, SDage=13.54), 남성

이 179명(44.3%), 여성 225명(55.7%)으로 여성 참

여자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

연구에 앞서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았으며(승

인번호: SKKU 2021-01-019-001), 전체 참여자에

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동의한 참여자들은 설문조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설문지

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을 마친 후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았다. 한편,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은 모

두 팬데믹 선언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년 2

월 중에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한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Scale: K-CSBD-19). Bőthe 등(2020)

이 개발하고 본 연구자들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

국어판 강박적 성행동 장애 척도(K-CSBD-19; 박

경우, 장혜인, 2021a)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CSB

증상을 측정하였다. K-CSBD-19는 총 19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참여자들은 “성적인 활동이

나의 일이나 학업에 방해가 되었다”, “성적인 갈

망과 욕구를 통제할 수 없었다”, “성행위를 줄이

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등의 문항을 “전혀 동

의하지 않음(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함(4점)”까

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

수록 CSB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박경우

와 장혜인(2021a)은 48.5점을 초과할 시 고위험군

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CSBD-19는

여러 문화권 참여자를 대상으로 .90∼.94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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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나타내었으며

(Bőthe et al., 2020), 본 연구의 자료와 동일한 자

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어판 척도

의 내적합치도도 .94로 높았다(박경우, 장혜인,

2021a).

COVID-19 외상 중 고통 척도(COVID-19

Peritraumatic Distress Index: CPDI).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고

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Qiu 등(2020)이 개발

한 척도의 영문판(Jahanshahi, Dinani, Madavani,

Li, & Zhang, 2020)을 Bahk 등(2020)이 한국어 번

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0점)”부터 “거의 항상 경험했다(4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더욱 심

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Bahk 등(2020)의 연구에서 확인한 CPDI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양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liefs About Emotions

Scale: BES-K). 부정적 정서신념을 측정하고자

Rimes와 Chalder(2010)가 개발하고 박가현 등

(2020)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정서에 대한

신념 척도(BES-K)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

도로써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부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가현 등

(2020)이 확인한 BES-K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단축형 UPPS-P 충동적 행동 척도

(Short Version of the Korean UPPS-P

Impulsive Behavior Scale: K-SUPPS-P).

K-SUPPS-P는 다차원적 충동성 측정 도구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UPPS-P 충동적 행동 척도

(Cyders & Smith, 2008; Whiteside & Lynam,

2001)의 단축형(Lynam, 2013)을 Lim과 Kim(2018)

이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이다. “매우 동의

함(1점)”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음(4점)”까지의 4

점 Likert 척도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충동성을 반영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Lim과 Kim(2016)의 연구에서 확

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7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연구에 포함된 모든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8.0 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변인의 분포와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한 CSB 증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

(Odlaug et al., 2013)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성별

을 더미 코딩한 뒤 CSB 수준에 성차가 존재하는

지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유의한 성차가

있을 경우 이후 분석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

치는 영향(가설 1)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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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성별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한 후 2

단계에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투입하여 CSB

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COVID-19 심

리적 고통과 CSB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신념과

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충동성을 포함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설 2)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4.0의 Model

3을 분석하였다(Hayes, 2021). 이때, 위계적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

고,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 처리를 거친 독립변

인들을 곱하여 생성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하고(Hayes, 2013), 이를 위한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하면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조절

변인 평균 및 ±1 표준편차 지점에서의 조건부 효

과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

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전체 변인은 왜도 통계

량이 -0.62∼1.15, 첨도 통계량이 0.14∼1.21 사이

로, 정규분포를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Kim,

2013).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은 모두

CSB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COVID-19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할수록, r=.32,

p<.001,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할수록, r=.15,

p=.002, 충동성이 높을수록, r=.41, p<.001, CSB가

높게 나타났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은 CSB

외에 부정적 정서신념, r=.13, p=.010, 이나 충동성,

r=.35, p<.001, 과도 유의하고 정적인 관계를 보였

다. 반면, 부정적 정서신념과 충동성 사이에는 유

의한 상관이 없었다, r=-.03, p=.554.

CSB 점수에서의 성차 분석

성별에 따라 CSB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다음

변인 1 2 3 4

1. COVID-19 심리적 고통 -

2. 부정적 정서신념 .13* -

3. 충동성 .35*** -.03 -

4. 강박적 성행동 .32*** .15** .41*** -

평균(M) 42.95 51.00 40.11 30.02

표준편차(SD) 13.52 11.83 7.27 9.35

주. *p<.05, **p<.01, ***p<.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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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의

K-CSBD-19 평균 점수는 33.26점(SD=9.87), 여성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27.45점(SD=8.05)으로,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6.37,

p<.001. 합계 48.5점 이상을 받아 CSBD 고위험군

으로 분류되는 참여자의 비율도 남성 6.7%(12명),

여성은 1.3%(3명)로 남성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

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모든 분석 모형에 성

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1단계

에 투입된 성별은 CSB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5.808, p<.001, CSB 변산의 9.6%을 설명하였

다, F(1, 402)=42.46, p<.001. COVID-19 심리적 고

통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형은 CSB 변산에

11.1%의 증분 설명량을 가졌으며, F(1, 401)=56.01,

p<.001,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도 유의하였다, B=0.231, p<.001.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및 충동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PROCESS macro Model 3를 사용하여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의 주효과, 부정적

정서신념과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COVID-19 심

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의 삼원 상호

작용효과를 검증하고(가설 2)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COVID-19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

성의 주효과항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전체 모형

은 CSB 변산의 31.87%를 설명하였으며, F(8,

395)=23.10, p<.001, 성별, B=-4.974, 95% CI[-6.55,

-3.40], COVID-19 심리적 고통, B=0.128, 95%

CI[0.06, 0.19], 충동성, B=0.393, 95% CI[0.28,

0.51], 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상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 여

강박적 성행동 33.26(9.87) 27.45(8.05) -6.37***

주. ***p<.001.

표 2. CSB 성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계 변인
종속변인: 우울

B β R2 ΔR2

1단계 성별 -5.808 0.891*** .10***

2단계
성별 -6.168 0.837***

.21*** .11***

COVID-19 심리적 고통 0.231 0.031***

주. ***p<.001.

표 3.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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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CSB에 대한 이원 상호작

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COVID-19 심리

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 B=0.005, 95% CI[-0.00,

0.01], COVID-19 심리적 고통×충동성, B=0.004,

95% CI[-0.00, 0.01],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B=0.003, 95% CI[-0.01, 0.01]. 반면, COVID-19 심

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의 삼원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01,

95% CI[0.00, 0.00].

삼원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자 우선 충동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집단을 구분하여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후 표 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과 CSB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신념이 가지

는 조절효과는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였

고, B=0.009, p<.001, 충동성이 평균 수준이거나,

B=0.005, p=.07, 낮은 조건에서는, B=-0.000, p=.97,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높은 충동성 조건에서 부

정적 정서신념의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변인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S.E. t
95% CI

LL UL

성별 -4.974 0.80 -6.20*** -6.55 -3.40

COVID-19 심리적 고통 0.128 0.03 3.83** 0.06 0.19

부정적 정서신념 0.063 0.04 1.77 -0.01 0.13

충동성 0.393 0.06 6.66*** 0.28 0.51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0.005 0.00 1.79 -0.00 0.01

COVID-19 심리적 고통

×충동성
0.004 0.00 0.99 -0.00 0.01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0.003 0.00 0.68 -0.01 0.01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충동성
0.001 0.00 2.07* 0.00 0.0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05, **p<.01, ***p<.001.

표 4.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이 CSB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충동성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F df 1 df 2

-1 표준편차 -0.000 0.00 1 395

평균 0.005 3.22 1 395

+1 표준편차 0.009 12.57*** 1 395

주. df = degree of freedom.

***p<.001.

표 5. 충동성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부정적 정서신념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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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CSB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COVID-19 심리적 고통은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

이 높거나, B=0.267, 95% CI[0.18, 0.36], 평균일

때만, B=0.157, 95% CI[0.09, 0.23], CSB를 예측하

였으며,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이 낮으면 CSB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0.049, 95%

CI[-0.05, 0.14].

논 의

COVID-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고통

경험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

되어 왔으며(Bahk et al., 2020; Shah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CSB 증상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성인의 CSB 위험은 COVID-19

로 인한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CSB에 대한 COVID-19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신념, 충동성의 삼원 상

호작용효과도 지지되었다. COVID-19 심리적 고

통은 부정적 정서신념이 강한 경우에만 심각한

CSB를 예측하였고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은 충동

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정서 요인

으로 분류되는 심리적 고통의 영향은 인지 요인

인 정서신념 수준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조절

효과는 전제조건으로 성격 특질 요인인 충동성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특질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

스 상황에의 반응으로 나타난 정서 요인과 특정

대처 양식을 유도하는 인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CSB로 연결되는 과정은 I-PACE 모형에서 제시

한 중독성 행동의 발생 기전과 맥락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Brand et al., 2016, 2019). 전술하

였듯이 I-PACE 모형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나 아동기 경험, 성격 특질을 비롯한 개인의 핵심

특성이 전제되고 환경적 촉발 요인과 다양한 내

적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중독성 행동이 발생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팬데믹 하에

서의 CSB 위험 증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공

하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을 중심으로

병적 쇼핑과 도박장애 등 다양한 행동중독 영역

에 적용되는 I-PACE 모델의 이론적 틀이(Elhai,

Yang, Dempsey, & Montag, 2020; Orlowski et

al., 2020; Trotzke, Müller, Brand, Starcke, &

Steins-Loeber, 2020) 병적 성행동 연구 및 예방

전략 설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부정적 정서 신념 수준

종속변인: 강박적 성행동

B S.E. t
95% CI

LL UL

-1 표준편차 0.049 0.05 0.95 -0.05 0.14

평균 0.157 0.04 4.31*** 0.09 0.23

+1 표준편차 0.267 0.05 5.76*** 0.18 0.36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001.

표 6. 충동성 상위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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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동성 상위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신념 수준에

따라 COVID-19 심리적 고통이 CSB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
주. ***p<.001.

본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그간 병적 성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서신념

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이 CSB 발현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있다. 그간 부정

적 정서에 대한 회피적인 대처와 CSB의 관계를

제안하는 연구들은 발표된 바 있으나(Engel et al.,

2019; Odlaug et al., 2013; Schultz, Hook, Davis,

Penberthy, & Reid, 2014), 이러한 회피적 대처를

촉발하는 기저 원인으로 정서신념의 역할을 탐색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Bianchi 등(2021)은 팬데믹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 온

라인을 통한 성행동(sexting)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번에 얻은 결과는 부정적 정서신

념의 개인차가 이처럼 회피적이고 역기능적인

(Schultz et al., 2014) 대처 패턴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부정적 정서신념

은 심리적 고통이 촉발된 상태에서 대처 양식의

편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통 자체를 가중하

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것이 부적응적이고 수용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인식했

을 때 불안, 수치심과 같은 이차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Corstorphine, 2006; Siu-ming et al., 2019),

이렇게 일차와 이차 정서가 중첩된 결과로 CSB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id et

al., 2014). 이번에 확인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의 상호작용효과에는 이와 같은 이차 정

서의 영향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밀하게 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정서에 대한 부

정적 신념이 더 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안되

고 있으므로(박가현 등, 2020; 최해연, 민경환,

2005), 문화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충동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CSB 예측요인이었

으며, 동시에 다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하

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다만 충동성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충동성은 흔히 다차원적 구성

개념으로 구분하여 다뤄지지만(Sperry, Lynam,

Walsh, Horton, & Kwapil, 2016), 각각의 하위요

인과 CSB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

은데다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 까닭에(Bőthe et

al., 2019; Zapolski et al., 2009; Zsila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 지식 획득을 목표로 이를

단일 요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향후에 신뢰로

운 경험적 근거가 충분히 누적되면 이를 바탕으

로 핵심적인 충동성 하위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에 확인된 요인 간 관계를 다시 검증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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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 생각된다.

CSB 역시 세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형에

투입하여 정서 및 인지, 성격 특질 요인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COVID-19

팬데믹은 CSBD 표현형 가운데 사이버 섹스나 음

란물 사용을 비롯한 온라인 성행동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Lehmiller et

al., 2021; Mestre-Bach et al., 2020), 다른 유형의

성행동과 관계가 적다고 단언하기에는 경험적 근

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

서 신념, 충동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전반적인 CSB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기제를 통해 CSB가 발달하는

개인들에게서 유독 두드러지는 성행동 세부 유형

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학

계에서도 주된 성행동 유형에 따라서 주요한

CSB 위험요인과 기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

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Antons & Brand, 2021),

이와 같은 후속연구는 CSB에 관한 학문적 이해

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임상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

면, 이번 연구 결과는 높은 충동성과 더불어 심리

적인 고통과 부정적 정서신념을 보이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감염증 확산 또는 유사한 재난

시기에 CSB 우려가 높은 취약 집단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역기능적 정서 대처 수단

으로 CSB에 몰두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렇기에 과거에 정서 대처를 목적으로 CSB를

나타낸 이력이 있다면(성행동으로 정서에 대처하

는 도식이 형성된 상태라면) CSB에 대한 취약성

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충동성은 병적 성행동

외에도 폭식, 도박, 물질사용장애 등 조절되지 않

는 행동과 관계된 정신건강 문제의 초진단적 위

험요인일 뿐만 아니라(Bőthe et al., 2019; Bottesi,

Ghisi, Ouimet, Tira, & Sanavio, 2015; Dawe &

Loxton, 2004) 치료의 더딘 진행과 중도 탈락, 좋

지 못한 예후와 관련된다고 알려진 만큼

(Álvarez-Moya et al., 2011; Loree, Lundahl, &

Ledgerwood, 2015; Manasse et al., 2016), 취약한

개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작

업은 CSB와 공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개

입 비용까지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선별된 취약군

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인지-정서-행동치료(Cognitive-

Emotional-Behavioural Therapy: CEBT)나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는 심리적인 고통과 정서에 대

한 부정적 신념이 결합된 사례에 적합한 치료 전

략으로 제안되며(Corstorphine, 2006; Rimes &

Wingrove, 2013), CSB의 예방 및 완화에도 효과

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충동성을 포함한 성격 특

질은 성인기 이후로는 대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치료적 개입 효과도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Damian, Spengler, Sutu, & Roberts, 2019;

Hershberger, Um, & Cyders, 2017; Schag et al.,

2019). 그러나 최근에는 성격 특질도 적절한 개입

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이

다수 제기되는 바(Allemand & Flückiger, 2017;

Roberts et al., 2017), 충동성을 표적으로 한 개입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아니었으나 본

연구자료에서 남성의 CSB 증상이 높았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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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인을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도 성별이 CSB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CSB의 성차는 많은 논쟁

이 있는 주제이다. 다수의 연구자가 CSB를 남성

에게 두드러지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Bőthe

et al., 2020; Odlaug et al., 2013), 표본과 측정방

식, 혹은 연구자 선입견에 따른 차이일 뿐 실제

성차는 크지 않다는 견해 역시 제기되고 있다

(Derbyshire & Grant, 2015; McKeague, 2014). 한

국의 경우, 남성에게서 병적 성행동이 빈번함을

시사하는 자료가 있으나(박효정, 강숙정, 2013; 질

병관리본부, 2015)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

충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ICD-11 진단 지침

(WHO, 2021)에 기초한 최신 척도인 CSBD-19를

사용하여(Bőthe et al., 2020) CSB 증상을 온라인

검사로 평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표본(예, 임상

군)과 측정방식을 활용한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

사회의 CSB 성차를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Bőthe 등(2019)은

충동성과 병적 성행동의 관계에도 성차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후속연구에서는

CSB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이 성별에 따라 이질적

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

저, 횡단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까닭에 변인 간 인

과관계 해석이 제한된다. 연구 모형에서 가정한

방향과는 반대로 CSB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으며(Kraus et al.,

2018), 증상이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각 변인의 주

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

기 어렵다(Brand et al., 2019).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 선후

관계를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온라인 자기보고 검사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데

있다. 온라인 패널이라는 참여자 특성에 의해 편

향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자기보고 검사의 특성

상 기억 왜곡이나 망각에 따른 편향 가능성도 존

재한다. 다만 이러한 측정방식은 사회적 고정관

념으로 인해 (특히 여성들의) 성적 경험이 솔직

하게 응답되지 않을 위험(질병관리본부, 2015;

Alexander & Fisher, 2003)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자료를 수

집하기에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Kreuter,

Presser, & Tourangeau, 2008). 아울러, I-PACE

모델의 이론적 틀을 참조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

나 ‘E’ 요소에 해당하는 실행기능/억제통제 능력

이 다뤄지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양호한 실행기능은 CSB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

며, 더군다나 본 연구 참여자와 같은 비임상군의

경우 실행기능의 개인차가 위험을 내포한 의사결

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Brand et al., 2016, 2019; Schiebener & Brand,

2015). 향후 실행기능 관련 변인(예, 작업기억용

량)까지 포함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해본다면

CSB 발현 기전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비임상군 대상의 연구였던 점과 관련하여 추가

로 고찰해보아야 할 사항은, 이번에 확인된 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CSB 점수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실제로 강박적 성행동 장애(CSBD)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하였듯

본 연구의 CSB는 ICD-11의 CSBD 준거에 기초

한 CSBD-19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CSBD-19에서의 높은 점수는 성행동에 단순히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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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하는 것을 넘어 조절 문제, 부정적 결과, 금욕

후 재발 등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Bőthe et al., 2020), 이를 고려하면 일반군에서의

CSB 점수 상승을 병리화 위험 지표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미 CSBD를 진단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I-PACE 모델에서는 중독성 행동의 만

성화 단계에 따라 행동의 유발 요인과 그 영향력

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and et al.,

2016, 2019).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상군에서

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를 통해 연구 모형을 반복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CSB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상호작용하며, 그 양상이 개인의

충동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

증하였다. CSB를 위시한 병적 성행동은 결코 가

볍게 여길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로, 팬데믹 기간

중 그 위험이 증가했을 가능성에 대해 학계와 정

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COVID-19의 치명률이 점차 낮아지고 대응 역량

은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서서히 안정을 되

찾으리라 기대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과

사회 변화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거나 고착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손은정 등, 2021;

Amankwah-Amoah, Khan, Wood, & Knight,

202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병적 성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설계 및 후속 연구 촉진

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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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k of compulsive sexual behavior has increased with the spreading of COVID-19.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COVID-19 on compulsive

sexual behavior, and to test potential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and

impulsivity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04 adults (225 women, Mage=45.01,

SDage=13.54) were recruited online, and a set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COVID-19,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and

impulsiv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significantly predicted

higher levels of compulsive sexual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of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 impulsivity such that

psychological distress predicted compulsive sexual behavior only when negative beliefs about

emotions were high, and this interaction was significant only under the condition of high

impulsiv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literature by proposing an integrated model in which

emo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traits interact to predict compulsive sexual behavior under a

prolonged pandemic context where the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society h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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